
재된 세계불교 문화재의 보고라 할 수 있다.

대족암각은 바오딩산 인근에 9세기부터 13세

기에 걸쳐 만들어진 불교 암각군이다. 당대 758

년 건립된 이 석각은 당말부터 청대에 이르기

까지 조성된 6만여 기의 불상이 100여 곳의 석

각군에 흩어져 있다.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석

각에 둘러싸인 석각의 고장인 셈이다. 특히 바

오딩산(寶頂山) 석각은 남송의 승려 조지봉(趙

智鳳) 스님이 불교를 통해 만인이 고통없이 행

복하게 사는 불국정토를 만들고자 1179년부터 

1249년까지 70여 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전해진

다. 한 스님의 신심과 원력이 얼마나 위대한 작

품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라 

할 것이다.

아무리 그렇더라도 70평생을 오직 부처님을 

조성하며 진력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불가사의

하고 희유한 공덕이 아닐 수 없다. 스님의 동상

에 참배하고 찬탄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 향 한 

자루 사르고는 우러러 그 자비덕화를 찬탄한다. 

우리라면 정녕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, 도무

지 알 수도 자신할 수도 없다. 그러나 이른 새벽  

어둠을 뚫고 첫 새벽을 열며 길을 나서는 사람

이 있다. 그렇듯이 누군가는 그 불가능한 일들

을 마침내 성취하고, 새로운 길과 희망, 그리고 

깨달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법이다. 우리 자신이 

마땅히 그래야만 한다.

중국의 대문호인 루쉰(魯迅)은 그의 소설 

〈고향〉에서 “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

고, 없다고도 할 수 없다. 그것은 마치 땅위의 

길과 같은 것이다. 태초에 땅위에는 길이 없었

다.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

지면, 그것이 곧 길이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우리도 그와 같이 최초(最初)이자 최고(最高)

가 될 수 있기를 매 순간 서원하고 실천해야만 

할 것이다. 

거대한 부처님 열반상 조각아래 아난이 눈물 

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. 지금, 이 순간에도 

불보살님께서는 하염없이 자비와 연민의 눈물

을 흘리고 계시리라. 하나는 이를 조성한 지봉

(智鳳)스님의 신심과 원력에 감격해 흐르는 눈

물이고,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

도 안하는 지금의 스님들이 안타까워 흐르는 눈

물일 것이다. 

우리 순례 대중은 불보살들의 그 눈물의 의미

에 대해 과연 어떤 원력과 실천으로 답할 수 있

을는지 모르겠다. 각자의 삶과 수행에서 혹은 

저마다의 수행자다운 위의(威儀)와 행해(行解)

로써 지금 걸어가는 자신의 발자국이 뒤에 오는 

이의 사표(師表)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 

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한다. 무릇 수행

자는 그 뜻이 넓고 굳세야 하나니, 그 임무는 무

겁고 가야할 길이 멀기(任重道遠) 때문이다. 부

디 능히 만 권의 책을 읽고(讀萬卷書), 만리의 

길을 감으로써(破萬里程) 그대만의 새로운 길과 

희망, 그리고 깨달음과 함께하기를 바라마지 않

는다.

우리는 티베트 라싸를 떠나 칭장열차(靑藏

線)를 타고 칭하이성(靑海省)의 성도인 시닝(西

寧)으로 향한다. 최대 해발고도 5072m에 평균 

4500m로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아 하늘길이

란 의미의 ‘티엔루(天路)’로도 불린다. 모두가 

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지난 2006년 개통되어 많

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.

라싸에서 시닝까지 칭장열차로 꼬박 24시간

이나 소요된다. 가는 길에 설산의 풍광과 야크, 

양떼들, 나무초(納木措)호수, 황하와 장강의 발

원지인 곤륜산, 해발 5,020m의 당고라 고개, 천

산산맥과 청해호의 장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. 

순례 대중은 티베트의 추억을 도란도란 이야기

하며 모두들 행복한 모습들이다. 

옛날에는 꺼얼무에서 자동차를 전세를 내어 

여행허가서 없이 2박 3일에 걸쳐 모험과 도전을 

해야만 겨우 라싸에 갈 수가 있었다. 필자는 그 

험난한 길을 26시간 만에 주파한 적도 있었다. 

그 때에 비하면 칭장열차의 운행은 그야말로 천

지개벽이자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. 

시닝역에 내려 곧바로 타얼스(塔你寺)로 향

했다. 티베트 불교 겔룩파의 6대 사원 중의 하나

로 명대 1560년에 창건 되었다고 한다. 대전(大

殿) 앞에는 쫑카파(宗喀巴)가 탄생한 것을 기념

해 세운 12m 높이의 다인탑(大銀塔)이 있다. 전

설에 의하면 쫑카파를 낳은 어머니가 태반을 묻

은 곳에 보리수가 자랐단다. 보리수에는 10만 장

의 잎이 자랐고, 그 잎마다 사자후불상 10만 존

(尊)이 나타났다고 한다.

또한 불경을 짊어지고 온 백마가 숨을 거둔 

것을 기념한 유적이 인상적이었다. 아울러 현 14

대 달라이라마가 청해성 출신인지라 환생이 확

인되어 라싸로 가기 전에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

고 전해진다.

대전에서 순례를 마치는 회향식과 함께 천축

구법승과 대당유학승, 그리고 서역개척자인 고

선지와 흑치상지 장군을 기리는 추모제를 함께 

봉행하였다. 사원 앞의 백탑군을 돌며 대중 스

님들이 탑돌이를 하는데, 오체투지하는 티베트 

인들과 소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네의 

염원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.

타얼스 참배 후 시닝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충

칭(重慶)으로 돌아왔다. 모처럼 쾌적한 호텔에

서 목욕과 함께 공양을 하고나니 티베트에서의 

고난과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 느낌이다. 새로운 

마음으로 근교의 명승인 대족석굴로 향했다.

다쭈(大足)석굴은 쓰촨성(泗川省) 대족현에 

40여 개소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, 이 중에 북

산과 바오딩산(寶頂山)의 마애조상들이 가장 유

명하다. 예로부터 중국에는 ‘북쪽에는 둔황, 남

쪽에는 다쭈(北燉煌 南大足)’라는 말이 생겨났

을 정도로 석각예술의 정수로 일컬어진다. 그런 

까닭에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믿

기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에 정교하면서도 

섬세한 새김, 불교 예술사적인 가치로 인해 다쭈

석각군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

천혜고도 수놓은 아름다운 ‘신심’ 진광 스님의

길 위의 풍경들
티베트- 칭장열차와 타얼스12

〈조계종 교육부장〉

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

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지나칩니다. 우리를 좋아하던 좋

아하지 않던, 그것은 우리일이 아닙니다. 그 사람들 일입니다. 우리 일은 그런 관

심을 버리는 것입니다. 우리 일은 인정과 비판의 부질없는 공한 본질을 알아보는 

것입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왜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중요성을 둡니까?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이

고 일리가 없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. 다른 사람 보다 자신이 자신을 더 잘 압니다. 

좋은 말이면 바로 넘어가고 안 좋은 말이면 따지고,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버리세

요. 무엇을 해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해도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

이 있어요. 일체 신경 끄고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세요. 깨어있고 순수한 마음에 

신경 쓰세요. 평정심을 키워서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용수 스님의 아침편지

타얼스 입구의 탑조들 모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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칭장열차 타고 칭하이성에 입성해

겔룩파의 6대 사원인 ‘塔你寺’ 참배

기도와 오체투지 티베트人에 ‘감동’


